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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LP파워, 인터넷 거래 증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 … 유사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대상

최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자 판매업자와 소비자

들이 인터넷으로 유통망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27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수백개의 <카페> 또는 <커뮤니티>에서 솔벤

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의 대리점, 판매점 모집에 관한 정보와 현재 판매중인 영업점, 경찰의 단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며 일부 회원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공동구매 신청도 받고 있다.

사이트마다 “세녹스 대리점 및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세녹스, LP파워 공동구매합니다” 등의 글이 다수 게

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5월 들어 유사 석유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60여개 카페와 

커뮤니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4월23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유통을 금지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5

월26일까지 전국 1409곳의 판매점 중 1381곳이 영업을 중단했고 도로 갓길에서 활동하는 이동식 판매업소도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오프라인 단속을 피해 인터넷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판매업자들이 늘고 있으며 최근 유가급

등과 경기불황으로 값이 싼 유사 석유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석유제품 제조기업들은 “인터넷 유통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 중랑경찰서는 3개월간 유사 휘발유를 제조한 업자를 5월24일 구속했으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도 3

월부터 유사 휘발유 38만리터를 제조한 3명을 검거하는 등 적발 사례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2003년 11월 말 유사 석유제품 제조기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현행법상 처벌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004년 6월 말경 열릴 전망이어서 공판 결과에 따라 판매점들

의 영업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봉경찰서 권용석 수사과장은 “인터넷에서 제품 거래정보를 주고 받아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정 석유사업법상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자 외에 소비자도 동일한 조항에 따라 처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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